
과학기술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LCD 편광판용점착소

재를 개발한 (주)LG화학 장석기 연구위원과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개발한미래산업(주) 함철호수석연구원을이달의엔지니어

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장 연구원은

화상 얼룩의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

을 연구하던 중 특정 구성층에

서 응력의 불균형에 의한 광

왜곡현상이일어나는것을

찾아내 화상 얼룩을 예측

하는 수학적 모델을 적용

했고, LCD용 편광판 개발

에 필요한 화상 얼룩을 최소

화하는 독창적인 점착 소재 개

발에성공했다. 

이번 개발은 그 동안 일본의 주요 편광

판 업계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LCD 화상 불균일 특성을 획기적으

로개선한것으로고유한평가방법개발, 기존점착층코팅공정도

개선및상업화를이뤄내기술우위를지켰다.

장연구위원은축적된점착기술을이용해열전달효율이향상된

PDP TV용방열점착패드개발및광학필름정전기방지용점착제

품에대한연구를진행하는등소재개발성과를창출하고있다. 

또한 점착기술 분야에서 8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발표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에응용되는점착소재분야기술경쟁력을향상시

키는데기여했을뿐만아니라국산장비의해외시장진출에기여한

공로와 국내 15건, 해외 3건의 특허를 등록해 관련 기술의 선진화

에공헌했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

된 함 연구원은 미래산업인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일본과 대등한

기술경쟁을 할 수 있는 핵

심기술을 개발해 산업화하

는데앞장서왔다.

반도체테스트핸들러는반도

체 최종 생산 공정에서 완제품 상태

의반도체칩에대한불량유무를검사해분류해주는장비이다. 이

번에 개발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기존에 64개 또는 128개씩

검사하던 것을 256개 또는 320개 반도체 칩에 대한 기능 이상 유

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간당 1만2천500개

의칩을처리할수있게됐으며, -55℃에서135℃까지의환경상태

를설정한테스트도가능하게되었다. 

이번 핸들러 장비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은 함 연구원이 독자적

으로개발한것으로수직도킹방식핸들러에관한대부분의기술특

허보유로선진기업들과대등한기술적역량을확보했다.

이와함께국내장비수요중일본산장비에대한대체수요와해

외시장확보를통해연간3천만달러이상의외화획득효과도얻고

있다. 또한 이번 핸들러 개발로 320 병렬검사 능력을 보유했으며,

향후병렬처리시장을선점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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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핸들러

장비개발

<중소기업 부문>  

미래산업(주) 함철호수석연구원

LCD 편광판용

점착소재개발

<대기업 부문> 

(주)LG화학장석기연구위원




